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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떡볶이는 초등학교 앞이
제일 맛나 그치?

응. 근데 저기 좀 봐.
저 아이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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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씩씩한 호랑이
충랑이라고 해.

나는 무슨 문제든 해결해줄 수 
있다구!

나는 고민상담을 잘하는
귀여운 용, 백룡이야. 

우리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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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오늘 아침에는 이혼 얘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어쩌죠?
학교도 오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민호가 정말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민호가 
씩씩하게 학교를 다니고,
밥도 잘 챙겨먹는 거야. 
우리랑 선생님께 같이
도움을 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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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야!
갑자기 없어져서

선생님이 너무 놀랐어.
민호 데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최근에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됐대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민호가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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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교육, 상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도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민호가 얼른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